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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모평작년수능만큼어려웠다

수학만점자작년비99%감소

선택과목따른유 불리우려

미적분등선택과목쏠림심화

지난달9일치러진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

시험6월모의평가가 불수능 이었던지난해수

능과비슷한수준으로어렵게출제된것으로나

타났다.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학

년도수능6월모의평가채점결과 에따르면영

역별표준점수최고점이국어가 149점, 수학은

147점으로작년수능과동일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차이나는지보여주는점수다.

통상시험이어려워평균이낮으면표준점수

최고점은상승하고,시험이쉬워평균이높으면

표준점수최고점은하락한다.

처음으로문 이과통합으로치러진지난해수

능은매우어려웠다는평가를받았는데이번모

의평가는이와비슷한정도의난이도를보인것

으로파악된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는 59명으로

전체국어응시자중0.02%를차지했다.작년수

능에서는국어만점자가28명(0.01%)이었다.

수학만점자는불과13명(0.003%)으로작년

수능(2,702명, 0.63%)보다99.5%나쪼그라들

었다.

절대평가로등급만나오는영어영역도1등급

학생비율이5.74%로지난해수능(6.25%)보다

도적어어려웠던것으로분석됐다.

역시절대평가인한국사영역의1등급비율은

15.71%였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윤

리와사상, 경제가각각 74점으로 가장높았고

생활과윤리가64점으로가장낮았다.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지구과학Ⅱ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85점으로가장높았고물리학Ⅰ이67점으로가

장낮았다.

절대평가인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 1등급

학생비율은2.99~13.71%였다.

또지난해수능에서선택과목에따라유불리

가나타나고특히수학에서주로미적분을선택

하는이과학생들이확률과통계를선택하는문

과학생들보다더유리하다는분석이나오면서

미적분선택학생비율이크게늘었다.

미적분선택학생비율은지난해 6월모의평

가 37.1%, 9월 모의평가 39.3%, 작년 수능

39.7%에서 이번 6월 모의평가 42.8%로 계속

증가했다.

반면확률과통계선택학생비율은지난해6

월모의평가55.4%, 9월모의평가52.8%,작년

수능 51.6%, 이번 6월모의평가 51.5% 등으로

꾸준히줄었다.

국어언어와매체선택학생비율은지난해6

월모의평가27.8%, 9월모의평가29.9%,작년

수능30%,이번6월모의평가35.9%로계속늘

었지만, 화법과 작문 선택 비율은 72.2%→

70.1%→70%→64.1%등으로줄어들었다.

미적분과언어와매체선택학생비율이증가

한것은이과중상위권학생중선택과목을언어

와매체로, 문과중상위권학생중수학선택과

목을미적분으로택하는비율이늘었기때문으

로분석된다.

한편, 6월 수능모의평가에응시한수험생은

39만3,502명으로이중재학생은32만8,489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6만5,013명이

었다.

작년6월보다재학생은1만4,141명줄었으나

졸업생등이 7,825명 증가했다. 졸업생이증가

한것은교차지원을통해인문계로지원한이과

학생들이재수하는영향등이반영된것으로추

정된다. /최환준기자

시교육감비서관에이건상전전남일보상무

광주시교육감비서관에이건상(57 사진)전

전남일보상무가임용됐다.

5일광주시교육청에따르면시교육청은지난

1일자로이전상무를별정직5급에임용했다.

이비서관은이정선교육감당선인인수위원

회시절대변인으로활동했고, 이교육감과대

학(한양대)동문이다.

시 교육청관계자는 별정직은교육감과임

기가같다 며 이비서

관이 소통비서관 역할

을 할 것으로 알고 있

다 고말했다.

이 비서관은 전남일

보 편집국장과 편집경

영총괄본부장을역임했

다. /최환준기자

5일 오후광주시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열린 2022 광주장애인아트페어조직위원회발대식 에참가한

전업장애인작가등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김생훈기자

파출소피습 부실대응경찰관대기발령

최근여수의한파출소에화살총을들고난입

한괴한을붙잡는과정에서부실하게대응했다

는의혹을받는경찰관이대기발령조처됐다.

여수경찰서는최근모파출소에근무하는A

팀장을본서로대기발령했다고5일밝혔다.

A팀장을비롯한파출소직원들은지난달30

일오전2시15분께복면을쓴20대가파출소에

들어와화살총을쏘고달아났지만,현장에서부

실하게대응했다는비판이제기됐다.

사건당시파출소직원들은괴한이화살총을

쏘자 급하게 몸을 숨겼으며, 피의자 조사실에

있던경찰관이휴대전화로112에신고했다.

경찰은형사들을투입해집으로달아난범인

을붙잡았다. 경찰은현장대응과정에서문제

가있었다고보고일단팀장을대기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파장이크기때문에

현장지휘를맡았던팀장을대기발령했다 고

밝혔다. /여수=곽재영기자

영국서 죽음을넘어… 영문번역본출간

최초5 18민주화운동흔적기록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역사절사실과가치

를기록한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 영

문번역본이영국독립출판사에의해출간됐다.

5일 5 18기념재단에따르면, 영국의독립출

판사 베서우는 지난 5월 이 책을 영어로 옮긴

광주 봉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반란

(GwangjuUprising The Rebellion for De

mocracy in South Korea)을펴냈다.

죽음을넘어시대의어둠을넘어 는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주체인 광주시민들이 남긴

흔적들을최초로기록한도서다. 5 18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된 대학생, 사회운동가 등 10명

이1981년부터4년간모은자료가토대다.

1985년초판이풀빛출판사를통해나올예정

이었지만제본소에맡긴 1만여권이압수돼한

동안금서로지정됐다. 같은해여름책의내용

이주간지에연재되면서이를복사 유통한사

람들에의해빛을보게됐다.

1999년 미국 UCLA 대학에서 광주일기

(GwangjuDiary)라는학술자료로번역출판

되기도 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

어 는시민의시각과목소리를담아전두환정

권탄생의원죄에해당하는예민하고아픈대목

을들춰냈다.학살집단의폭력성을알렸다.

출간 32년 만인 2017년에는 현장 계엄군이

주고받은무전기록, 5 18 이후군인들이작성

한수기,광주시민군의증언등을담은개정판

이나왔다. /임채민기자

북구, 공공기관우선구매공시제추진

광주시북구는코로나19와경기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공공기관우선구매공시제 를추진한

다고5일밝혔다.

공공기관우선구매공시제는물품이나용역

서비스에대한우선구매를통해사회적경제기

업의매출증대를지원하는제도다.

북구는지난해구매목표액인 10억 900만원

대비 188%인 19억 170만원의 구매실적을 올

렸다. 올해는 8,800만원증액한 10억 9,700만

원을목표로우선구매를실시한다.

구매율을높이기위해매월부서별구매실적

을관리하고구매담당자를대상으로공공구매

의필요성과제품을알린다. /최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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